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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님의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

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사노공상

이 있었고, 양반과 상놈이 있었습니다. 신분의 차이가 분명

했습니다. 평민은 귀족과 달라야 했고, 노예는 인간의 축

에 끼지도 못하고 팔려 다니는 신세였습니다. 불과 백여 년 

전만 하더라도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대부

분이었습니다. 이런 차별을 두고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이라 

비웃습니다.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, 인권은 하늘로부터 부

여받은 고유한 권리임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나라는 지금 

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. 

이사야 예언자는 오랜 유배 기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

성들에게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며 희망의 노래를 전하고 

있습니다. 이제 막힌 길은, 가두었던 벽은, 가려졌던 주님

의 영광은, 뚫리고, 열리고, 드러날 것입니다. 이 예언은 

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. 타향살이 유배에 시달렸던 

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고향 땅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

다. 그들을 둘러쌓던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. 더 

이상 지배자의 결심과 한 마디의 명령으로 가족들과 가문

이 몰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처지가 되었습

니다. 실질적인 해방입니다. 

우리 시대의 해방도 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. 모든 인

간은 하나같이 소중하다는 귀한 신념을 인류 공통의 가치

로 품어 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과 성, 투쟁과 희생

이 있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‘모두는 소중하다, 

한 인간은 온 지구를 품고 있다.’는 선언이었습니다. 

그러나 불행히도 이 소중한 가치는 여기저기 할퀸 자국

으로 상처 입고 있습니다. 교황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나

이 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

서, 주가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될 만큼 인간의 가

치는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. 이를 비판하면서

도 우리 안에서조차 차별은 존재합니다. 성공한 사람과 실

패한 사람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.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보

는 눈,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보는 눈, 배운 것이 많은 사람

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는 눈은 분명 다릅니다. 우리 안

에 차별은 그렇게 존재합니다. 그런 차별이 없다면 흙수저

와 금수저 같은 이야기도 없었을 것입니다. 조금만 눈을 돌

려도 주변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한없이 발견할 수 있

습니다. 

이 안타까운 일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세

상에 보내셨으며,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었

습니다. 주님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. 가장 작은 이

들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. 그분의 길을 곧게 내는 것은 

우리도 역시 그분이 찾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. 그 모

두를 귀하게 여기시어 먹이시고 안으시고 이끄시는 하느님

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. 그렇게 우리의 대림에 차

별과 혐오 없는 주님의 길을 마련한다면 임마누엘은 비로

소 복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.

주님! 처음 가는 길, 모르는 길이기에 더욱 인내하게 도와주소서. 앞에 걸어도 뒤에 오는 이를 생각하

게 하시고, 뒤에 따라 걸을지라도 앞에 가는 이를 믿고 따르게 하소서. 새로이 만나는 이들의 마음을 

보고 배우게 하소서.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.
유별남 레오폴도  |  가톨릭사진가회

“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. 

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.”(이사 40,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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